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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The purpose of current preliminary investigation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metacognition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70 social network service 
questionnaires(convenience sampling) were administered to the subjects through evaluation of the 
metacognition and the depression, and 57 responses were analyzed except 13 incomplete response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December 29, 2017 to January 9, 2018. The assessment tools used for 
the measurements were metacognitions questionnaire-30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 The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identify the metacognition and the depression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correlations 
among respondents' the age, the metacognition, and the depression. In gender, marital status, and 
education level, the metacognition and the depress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5). In the 
education level, however, ≥ graduate schoo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university graduation in 
subcategory of the metacognition (cognitive confidence and cognitive self-consciousness)(p<.05). In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metacogni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ge and the depression(p<.05). 
The results of this preliminary study f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acognition and the 
depression, and can be used as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metacognitive treatment program for 
patients with psycholog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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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메타인지(Metacognition)란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

한 자각 또는 그와 관련된 산물이라 정의한다. 메

타인지는 1979년 John Flavell가 가장 처음 사용하

였으며[1], 생각에 대한 생각, 인지에 대한 인지, 앎
에 대한 앎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

후 Grieve와 Gnanasekaran[2]은 메타인지를 개인의 

인지과정과 역량에 대한 지식과 믿음, 즉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 다시말해서 사고의 과정 동안 자

기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메타인지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동안 

자신에게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 분석, 
계획, 의식하는 사고이며, 이러한 사고로 얻은 산

물을 통해 성찰하는 능력이다. 종합하여 설명하면, 
인지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각하

는 능력이므로 메타인지의 수준이 높은 자는 낮은 

자에 비해 학습,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설정에 더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3]. 최근 메타

인지를 향상시키는 훈련을 학습장애 아동에게 적

용하였을 때, 문제해결력과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4]. 
우울증(Depression)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한 

정신의학적 문제 중 하나이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우울증의 특성은 무가치감, 무기력, 무망

감과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와 의욕 저하를 주요하

게 나타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의 상

실을 초래한다[5].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

질 수 있어 한국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사

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6]. 우울한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울증 치료가 하루빨리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

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7].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진 메타인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교육학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3-4, 8-9], 
재활분야에서 정신병리적 질환(Psychopathological 
disorder)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메타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

되어왔으며[3-4, 8-10], 국외의 경우에도 다른 정

신의학적 문제와 메타인지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8-10]. 
그러므로 본 예비연구는 메타인지와 우울 사이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나이

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응답자의 메타인지와 우울, 그리고 나이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 연구방법

에서는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에 대해 기술한다. 제 3장에서는 응답자의 인구학

적 특성, 메타인지와 우울, 그리고 성별, 혼인상태, 
학력, 나이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 비교와나이, 
메타인지, 우울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제 4
장에서는 고찰을 기술하고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2월 29일부

터 2018년 1월 9일까지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편의표집방법을 통해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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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시행했다. 모든 응답자는 자발적인 동의를 

하였고 설문에 응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메타인지 설문지-30 (metacognitions 
questionnaire-30 : MCQ-30)

메타인지 설문지-30은 메타인지를 평가하기 위

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평가는 정신병리적 측정을 

위한 의도로 Wells와 Cartwright-Hatton[11].에 의해

서 개발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30문항이며,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인지 자신감(Cognitive 
confidence), 긍정적 신념(Positive beliefs), 인지적 

자기자각(Cognitive self-consciousness), 통제의 힘

듦과 위험(Uncontrollability and danger), 생각통제

에 대한 필요(Need to control thoughts)로 구분되어

있다. 이 평가는 4점 리커트(Likert) 척도이며, 1점

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2점은, ‘약간 그렇

게 생각함’, 3점은 ‘그렇게 생각함’, 4점은 

‘매우 그렇게 생각함’으로 나누어진다. 메타인지 

설문지-30의 점수가 높을수록 병리적인 메타인지 

기능과 더욱 부적응적인 메타인지의 유형, 그리고 

걱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신념 더 많으며, 기억

에 대한 자신감 감소, 생각 통제의 필요성이 더 크

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집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전 연구에서 보고한 메타인지 설문지

-30의 Cronbach's α는 .72에서 .93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메타인지 설문지-30은 Wells와 

Cartwright-Hatton[11]가 개발한 설문을 본 연구자

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2.2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우울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1961년 Beck에 의해서 고

안되었으며[12], 지금까지 알려진 우울증 검사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다. 국내에

서는 1986년 Han 등[13]이 Beck 우울 척도를 번안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Beck 우울 척

도는 총 21문항이고 문항 당 0점에서 3점으로 채점

하는 4점 척도이다. 총점이 최소 0점에서 최고 63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이 심각함을 의미

한다. 우울증의 구분은 0점에서 9점은 정상, 10점

에서 15점은 경한 우울, 16에서 23점은 중등도 우

울, 24점 이상은 심각한 우울이다. 본 연구에서 확

인한 Beck 우울 척도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구글 드라이브

(Google  Drive)를 통하여 제작하였다. 설문지 전달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배포

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자는 모두 70명이었으며, 
본 연구자는 응답지를 받은 후,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누락이 있는 응답 13건 제외한 57건을 분석하였다. 

2.4 분석방법

수집한 모든 자료는 SPSS 22(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2)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응답자

의 인구학적 특성과 메타인지, 그리고 우울은 빈도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

른 메타인지와 우울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t 검

정을 사용하였다.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은 응답자의 나이, 메타인지, 우
울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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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rs

Responders (n=57)
Age (years) 28.75±2.84

Gender
Male 28(49.1)

Female 29(50.9)

Marital status
Unmarried 49(86.0)

Married 8(14.0)

Education level
University graduation 34(59.6)
≥ Graduate school 23(40.4)

Metacognitions questionnaire-30 (total score) 56.35±13.29
Cognitive confidence 9.75±3.43

Positive beliefs 11.81±3.10
Cognitive self-consciousness 13.53±4.08
Uncontrollability and danger 10.47±4.53

Need to control thought 10.79±4.89
Beck Depression Inventory (total score) 7.70±5.76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r n(%).

표 2. 성별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 비교

Table 2. Comparisons of metacognition, depression between the male group and female group

Male (n=28) Female (n=29) p
MCQ-30 (total score) 56.71±10.04 56.00±15.99 .841
Cognitive confidence 10.46±4.10 9.07±2.51 .126

Positive beliefs 12.32±2.11 11.31±3.79 .221
Cognitive self-consciousness 14.18±4.23 12.90±3.89 .239
Uncontrollability and danger 9.57±2.59 11.34±5.75 .141

Need to control thought 10.18±3.71 11.38±5.82 .359
BDI (total score) 7.43±6.45 7.97±5.10 .728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MCQ: Metacognitions questionnair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3. 결 과

3.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메타인지와 우울

본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나이는 28.75±2.84세였으며, 성별은 남

자가 28명(49.1%), 여자가 29명(50.9%)이었다. 혼인

상태는 미혼이 49명(86.0%), 기혼이 8명(14.0%)이었

다. 학력은 대학 졸업이 34명(59.6%), 대학원 재학 

이상이 23명(40.4%)이었다. 메타인지의 총점은 

56.35±13.29점이었으며, 우울의 총점은 7.70±5.76

점이었다(Table 1).

3.2 성별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 비교  

남성과 여성 사이에 메타인지와 우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Table 2).

3.3 혼인상태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 비교

미혼인 자와 기혼인 자 사이에 메타인지와 우울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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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혼인상태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 비교

Table 3. Comparisons of metacognition, depression between the unmarried group and married group

Unmarried (n=49) Married (n=8) p
MCQ-30 (total score) 56.00±12.52 58.50±18.23 .626
Cognitive confidence 9.94±3.58 8.63±2.13 .319

Positive beliefs 12.00±3.18 10.63±2.33 .248
Cognitive self-consciousness 13.61±4.13 13.00±3.93 .697
Uncontrollability and danger 10.14±4.20 12.50±6.16 .175

Need to control thought 10.31±4.48 13.75±6.52 .064
BDI (total score) 7.37±5.89 9.75±4.68 .282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MCQ: Metacognitions questionnair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표 4. 학력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 비교

Table 4. Comparisons of metacognition, depression between the university graduation group and ≥ graduate school group

University graduation 
(n=34)

≥ graduate school
(n=23)

p

MCQ-30 (total score) 54.71±13.99 58.78±12.06 .260
Cognitive confidence 8.59±2.00 11.48±4.33 .001**

Positive beliefs 11.53±2.75 12.22±3.57 .415
Cognitive self-consciousness 12.18±3.69 15.52±3.86 .002**

Uncontrollability and danger 10.71±5.15 10.13±3.51 .642
Need to control thought 11.71±5.66 9.43±3.12 .057

BDI (total score) 7.09±5.40 8.61±6.26 .332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MCQ: Metacognitions questionnair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p<.05, **p<.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3.4 학력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 비교

대학교 졸업인 자와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사

이에 메타인지와 우울의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5). 그러나 메타인지의 하위항목을 살펴보

면, 인지 자신감과 인지적 자기자각에서 대학원 재

학 이상인 자가 대학교 졸업인 자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p<.05)(Table 4).

3.5 나이(20대 vs 30대)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 비교

20대와 30대를 구분하여 메타인지와 우울을 비

교하였을 때, 메타인지와 우울의 총점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p>.05), 메타인지의 하위항목인 통제

의 힘듦과 위험, 생각통제에 대한 필요에서 30대가 

20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5)(Table 5). 

3.6 나이, 메타인지, 우울 사이의 

상관관계

나이는 메타인지의 총점과 메타인지의 하위항목

인 통제의 힘듦과 위험, 생각통제에 대한 필요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다(p<.05). 메타인지의 총

점은 우울 총점과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다

(p<.05). 우울의 총점은 메타인지의 하위항목인 긍

정적 신념과 생각통제에 대한 필요와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다(p<.05)(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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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MCQ total CC PB CSC UCD NCT BDI total

Age 1.000

MCQ total .348** 1.000

CC -.028 .410** 1.000

PB .035 .560*** .117 1.000

CSC -.016 .728*** .446** .528*** 1.000

UCD .456*** .766*** -.030 .229 .263* 1.000

NCT .525*** .758*** -.005 .155 .255 .810*** 1.000

BDI total .145 .402** .099 .391** .257 .248 .330* 1.000

Values are expressed a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CQ: Metacognitions questionnaire; CC: Cognitive Confidence; 
PB: Positive Beliefs; CSC: Cognitive Self-Consciousness; UCD: Uncontrollability and Danger; NCT: Need to Control 
Thought;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p<.05, **p<.01, ***p<.001

표 5. 나이(20대 vs 30대)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 비교

Table 5. Comparisons of metacognition, depression between the twenties group and thirties group

Twenties (n=31) Thirties (n=26) p
MCQ-30 (total score) 54.65±12.30 58.38±14.35 .294
Cognitive confidence 10.29±3.87 9.12±2.76 .200

Positive beliefs 12.19±3.46 11.35±2.59 .308
Cognitive self-consciousness 14.23±4.59 12.69±3.26 .157
Uncontrollability and danger 9.19±3.33 12.00±5.31 .025*

Need to control thought 8.74±2.70 13.23±5.79 .001**

BDI (total score) 7.29±6.48 8.19±4.84 .56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MCQ: Metacognitions questionnair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p<.05, **p<.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표 6. 나이, 메타인지, 우울 사이의 상관관계

Table 6. Correlation between age, metacognition, and depression (n=57)

4. 고 찰

본 연구는 메타인지와 우울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메

타인지와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혼인유무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메타인지의 차이가 없었던 이전에 발표된 

Wells와 Cartwright-Hatton[1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있

었던 Rhee[1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Rhee[14]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함이 

통계적으로 더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들의 연구

에서는 참가자의 나이가 10대에서 50대로 본 연구

보다 더 넓은 스펙트럼이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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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가 40대부터 나타나기 때

문에 본 연구의 응답자의 나이가 20대와 30대로 평

균이 28.75세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전 연구와 결

과에서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대상자의 차이인 것

으로 생각한다.
둘째, 학력에 따른 메타인지의 총점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메타인지의 하위항목인 인지 자신

감과 인지적 자기자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원 이상인 자가 대학교 졸업인 자보다 위의 

두 하위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석사과

정 이상인 자가 메타인지 기능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메타인지 설문지-30의 점수가 높

으면 부적응적인 메타인지를 가진 것이라고 판단

할 수도 있으나, 우울에서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통찰, 통제 및 겸손함이 두 변수

에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나이를 20대와 30대로 두 군으로 구분하여 

메타인지를 비교한 결과, 메타인지의 하위항목인 

통제의 힘듦과 위험, 생각통제에 대한 필요에서 30
대가 20대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
한 상관분석에서도 나이와 메타인지의 총점을 포

함한 위 두 항목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관을 나타

냈다. 이는 본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의 특성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 사실 본 연구는 편의표집

을 통하여 응답자를 모집하였는데, 절반 이상의 응

답자가 작업치료사였다. Song 등[15]의 질적 연구에

서 작업치료사가 겪는 갈등이 급여문제 및 열악한 

근무환경이라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제도는 임상경력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급

여가 산정된다. 이러한 문제는 작업치료사가 임상

경력이 늘어날수록 즉, 나이가 들어갈수록 급여문

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문제가 나이와 메타인지의 하위항목인 통제

의 힘듦과 위험, 생각통제에 대한 필요에서 상관성

을 나타낸 이유일 것이다. 
Wells와 Cartwright-Hatton[11]의 연구에서 통제

의 힘듦과 위험, 생각통제에 대한 필요, 이 두 영

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수준과 강박적 사고 및 

불안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불안이나 강박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이전 연구에서 나타난 변수 사이의 상관

관계가 있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응답자의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 갈등과 문제가 불안 및 강박과 

연관된 통제의 힘듦과 위험, 그리고 생각통제에 대

한 필요에서 30대가 20대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원인일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메타인지의 총점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메타인지의 하위항목인 긍정적 신념과 

생각통제에 대한 필요에서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표 6]. 메타인지는 사고(Thinking)에 대한 

해석, 수정, 조절을 포함하며 지식, 사건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론에 

따르면, 메타인지는 심리적 장애를 지속시키고 발

생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

다[25]. 특히, 실행기능 자기조절(Self-Regulatory 
Executive Function: S-REF) 모델은 심리적 문제의 

지속 및 발생과 관련된 정보처리 과정으로써 메타

인지의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의 

기본 원리(basic tenet)는 메타인지의 구성요소로써 

심리적 장애를 나타내게 한 신념이 대처(coping)와 

사고의 활동을 안내한다는 것이다[16].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인간은 가치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고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걱정해야 한다”, “나는 

내 생각에 대하여 조절할 수 없다"와 같이 어떤 행

동과 인지적 절차에 대한 계획이나 사고 프로그램

은 각 개인마다 암묵적인 절차로 메타인지의 과정

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메타인지의 구성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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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며, 정신의학적 질

환을 지속시키거나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Wells 등[17]에 따르면, 강박장애에 기초한 메타인

지 모델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 중

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념에 대해 부정적인 해

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기준을 기초

로 다시 반복하여 행동하거나 사고를 반복한다. 이

러한 메타인지의 사용은 기억에 대한 자기 자신감

을 감소시키거나 위협이라 느끼는 판단을 지속하

도록 한다. 이러한 실행기능 자기조절 모델은 불안

장애[18], 강박관념[1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20], 
정신증[21], 우울증[22]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메타인지의 축소된 개념 

모델인 실행기능 자기조절 모델에서 확인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예비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의 수가 적었다는 점과 설문조사를 편의표집을 이

용하였는데,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가 작업치료사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

가 필요하겠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

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메타인지와 우

울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연구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성별과 혼인상태, 교육수준에 따른 메타인

지와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러나 

교육수준에서, 대학원 이상이 대학교 졸업보다 메

타인지의 하위항목인 인지 자신감과 인지적 자기

자각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5). 
둘째, 상관분석을 통하여 메타인지, 나이, 우울 

사이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메타인지는 나이, 그

리고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p<.05).
본 예비연구의 결과는 메타인지와 우울 사이의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추후 심리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메타인지치료 프로그램 개발

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연구에서

는 더 많은 샘플을 모집하여 심층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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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인지와 우울에 관한 예비연구

문종훈1, 원영식2
1경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2신성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메타인지와 우울 사이의 관련성과 인구

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는 편의표집을 통해 70명의 대상자에게 메타인지와 

우울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불완전한 응답 

13건을 제외한 57건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였

다. 측정에 사용된 평가도구는 메타인지 설문지-30과 

Beck 우울 척도였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t 검정을 

사용하였다. 피어슨 상관분석은 응답자의 나이, 메타

인지, 우울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과 혼인상태, 교육수준에 따른 

메타인지와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러

나 교육수준에서, 대학원 이상이 대학교 졸업보다 메

타인지의 하위항목인 인지 자신감과 인지적 자기자각

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p<.05). 상관분석에서 메타인

지는 나이, 그리고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p<.05). 본 예비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메타인지와 우

울 사이의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심리적 

문제가 있는 환자를 위한 메타인지치료 프로그램 개

발에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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